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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이용객, 지난해보다 18% 이상 증가

평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입구

【평창】평창군 대화면에 위치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이용객이 3년 연속 증가하며 평창의 새로운 관

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12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,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6일까지 8개월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를 

한 이용객은 4만5,498명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,466명보다 7,032명(18.3%) 증가했다.

광천선굴 이용객은 2024년 같은 기간 3만1,314명에서 2025년 3만8,466명, 올해 4만5,498명으로 3년 연속 증가

를 이어가고 있다. 특히 올해 이용객 수는 2024년 같은 기간과 비해 1만4,184명(45.3%) 증가한 것으로, 최근 3

매년 약 7,000명씩 이용객이 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



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는 2022년 10월27일 개장한 총길이 850m의 석회동굴로, 종유석과 석주, 석순 등

양한 동굴 생성물과 박쥐 등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.

특히 동굴 내부에 데크로 조성된 경사로와 평탄한 관람 동선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와 어르신, 장애인 등 관광약

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시설이라는 점이 장점이다.

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를 비롯해 현수막, 홍보방송,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

속적으로 추진하고, 지역 내 관광시설 및 숙박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광천선굴을 찾는 관광객도 더욱 확대할

획이다.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.

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“광천선굴의 아름다운 동굴 경관과 무장애 관람환경이 관광객들에게 좋

반응을 얻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역 내 관광시설 및 숙박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

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평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내부 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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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



최신순

댓글이 없습니다.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.

추천순


